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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인도에 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던 날, ‘둥게스와리 마을 극

빈자들에게 나누어줄 염소를

구입하러 시장에 가는데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국장

님의 제안으로 인도JTS 스텝

라훌지와 운전사 우펜드라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야(GAYA) 시골 장터에 가

게 되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

미 담장너머의 길도 왠지 어

색하게만 느껴지는 저는 어리

둥절한 채로 함께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염소를분양하다

염소를 안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염소를분양받게되면앞으로젖도짜서먹을수있고새끼도낳아장에팔면

돈도벌수있고, 이들삶에새로운희망을꿈꿀수있게되는것입니다.

마을사람들과함께간가야(GAYA) 시골장터

운전석뒤로염소를분양받게될마을주민분

들과함께앉아멀고먼장터로향하게되었습

니다.

인도대지의아름다움에눈이끌려한참을구

경만하던저는문득조용히내옆에앉아있던

인도분을 조심스레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았

습니다. 새까맣게탄피부에깡마르다못해내

팔뚝만큼이나 얇은 다리위로 보이는 쪼글쪼

글한피부, 흔들리는차안에서기울어지지않

으려여기저기모퉁이를꼭잡은거친손가락

들, 그리고까맣고주름진얼굴위로보이는눈

은그렇게도맑았습니다. 지금다시되돌아그

눈을생각하니그날무척이나설레었나봐요. 

물어보고 싶은 말들은 무척이나 많은데 힌디

를할줄모르니만나자마자‘나마스떼’(안녕

하세요)라고인사만하고선내내이어지던어

색한침묵을깨고쭈뼛쭈뼛말을걸었습니다.

머리속엔전날배운힌디단어들을이것저것

애써 생각하며 엉터리 힌디로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어디가요?”

“염소사러시장에가지”

“염소몇마리가져요?”

“두마리”

하고선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갑자

기얼른할아버지두손위로염소를안겨드리

고싶어졌습니다. 

마을극빈자에게염소나누어주기

오늘염소를받게될마을분들은인도둥게스

와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구에 속하는 극빈

자라고했습니다. 흙으로지어진집에인도에

서그흔한소, 돼지도없고작은닭한마리도

없고, 정말이지집안에아무것도없어살아가

기힘든사람들이라고요. 게다가나이도많아

서앞으로일을해서돈을벌수도없는처지

에놓인말그대로극빈자라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올해 염소를 두 마리씩

JTS에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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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게스와리에 도착 후 염소와 함께 집
으로 가기 전 활짝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

염소를 분양 받은 후 활짝 웃는 할아버
지의 모습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바로오늘이염소를분양받는날이었던것입

니다. 염소를분양받게되면앞으로젖도짜서

먹을수있고새끼도낳아장에팔면돈도벌

수있고, 이들삶에새로운희망을꿈꿀수있

게되는것입니다. 옆에앉은할아버지의설레

이는웃음속에저도괜시리설레기시작했습

니다. 염소를사게될그장면이얼른보고싶

어졌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스치는 동안

우릴태운차는어느길모퉁이에멈춰섰습니

다. 자욱한흙먼지사이로많은사람들과작은

가게들, 오고가는버스, 여기저기서는귀하게

길렀을소와염소, 닭을사고파는장터의모

습이보였습니다. 

둥게스와리마을주민들과저, 라훌지, 우펜드

라지는다른곳을볼겨를도없이염소장터로

한걸음에달려갔습니다. 차를타고올때만해

도 설레어하던 둥게스와리 주민들은 어느새

진지해진 표정으로 여기저기 염소를 훑어보

고있었습니다.

라훌지와저도염소를보는마음이더욱진지

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건강하고

어린 염소를 구입한다면 더 많은 극빈자들이

염소를분양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염소를 사는 데만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 많은 먼지에 힘들만도 한데

라훌지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마을사람들을

배려하며 챙기고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저

에겐 또 하나의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말열심히하는구나. 정말주인이되어서일하

는구나!’참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시간과땀을흘려서염소를모두구입하

고 그 자리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분양해드렸

습니다. 그리고이순간을놓치지않으려마을

사람들을카메라에담았습니다.

한마리의염소, 희망으로싹튀우다

그런데 문득 사진촬영을 하다 카메라 속으로

할머니가환하게웃는모습이보였습니다. 그

순간얼마나마음이짠했던지요. 순간‘쿵’하

고심장이떨릴만큼설레었습니다. 그렇게진

심으로 환하게 웃는 인도할머니의 얼굴을 처

해외소식 _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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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둥게스리 마을 주민들과 염소들

누구는둥게스와리는미래에희망이가득한곳이될것이라고이야기하지만
그날그들의뒷모습을보며이미지금둥게스와리는희망이가득한곳이라고생각되었습니다.“ ”
음본지라저에겐꽤충격으로다가왔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웃음은 희망에 찬 웃음이었

습니다. 할머닌염소를받으며많은생각들을

하셨겠죠? 집으로돌아가가족에게도보여주

고 건강한 염소로 잘 키울 생각들, 조그마한

재산이생겼으니얼마나든든하셨을까요? 인

도땅저멀리에서부터온후원하신분들의소

중한마음하나하나가다시인도에서희망으

로 싹트는구나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염소를안고기뻐하는마을사람들과나란히

걸어가며이분들과나의사이가남이아닌듯

이느껴졌습니다. 인종도다르고사용하는말

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린 지금 함께

기쁨을나누고있는한가족과같이느껴졌습

니다.

한달이지난지금도뉘엿뉘엿넘어가는붉은

노을 사이로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이 눈앞에 생생합

니다. 

누구는 둥게스와리는 미래에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미 지금 둥게스와리는 희망

이가득한곳이라고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인도 둥게스와리에 희망이 싹트도

록멀리에서도함께마음을나누어주시는모

든분들께참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도둥게스와리의아침은참밝습니다.

글 손주희 | 인도JTS 자원활동가



알라원에선생님이오셨습니다!
리보나시청알라원학교에교사파견

는것을다들꺼려하기에(리보나지역파견교사예정자

들은모두알라원은안가도만타부나깔라수얀학교에는

파견되길원했었음) 9월에수업을시작했어도약간의걱

정이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말에알라원에가서만나본이여자선생님은

만타부에서 2년간 수업을 해온 덕분인지 건강한 체격에

씩씩한성격이었고, 자신이교육자로서이런곳에일하는

것을일종의사명으로받아들인다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아이들이선생님과편하게가

까이지냈으며, 선생님도아이들

이잘하든못하든모두들숙제를

내주면 다 해오고, 결석하는 날

이있으면무슨일이있어서못

온다고어머니들이직접와서알

려주고하는점에아주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위해개구리잡아오는아이들

새로 바뀐 마을 대표와 주민들도 지난 한번의, 단 한

명의잘못과불충분한이해로잃어버린선생님, 그 잃어

버린수업의피해가얼마나컸고또얼마나아이들이선

생님을기다려왔는지잘알기에선생님을대하는태도는

모두공손그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생님 오시는 날이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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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모시고땀뻘뻘흘리며올라오는아이

들, 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

서수업하고금요일이면내려오는선생님, 또

선생님을위해개구리를잡아오고텃밭의야

채나고구마를갖다주는학부모님들, 그리고

꼬박꼬박수업에참가하는아이들과마을청

년들. 모두다아름다운풍경이었습니다. 

지도에도나오지않는오지마을알라원, 

그깊고멀고높은산속에빛나는별과반딧

불들을친구삼아노는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업한지 100일이 되는 즈음에

다시한번올라가알라원선생님과아이들을

만나고와서그들이사는이야기, 또우리들의

알라원이야기를다시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감사인사드립니다.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

알라원(Alawon)은필리핀민다나오부키드논주에속해있는해발2,005m 원시림에위치한오지이다. 

지도상에는표시가되어있지않다.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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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다들 꺼려하기에(리보나 지역 파견

교사예정자들은모두알라원은안가도만타

부나 깔라수얀 학교에는 파견되길 원했었음)

9월에 수업을 시작했어도 약간의 걱정이 있

었습니다.

하지만9월말에알라원에가서만나본이여

자선생님은만타부에서2년간수업을해온덕

분인지건강한체격에씩씩한성격이었고, 자

신이교육자로서이런곳에일하는것을일종

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

다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편하게 가까이 지냈

으며, 선생님도아이들이잘하든못하든모두

들 숙제를 내주면 다 해오고, 결석하는 날이

있으면무슨일이있어서못온다고어머니들

이직접와서알려주고하는점에아주감사하

다고했습니다. 

선생님을위해개구리잡아오는아이들

새로바뀐마을대표와주민들도지난한번의,

단한명의잘못과불충분한이해로잃어버린

선생님, 그잃어버린수업의피해가얼마나컸

고 또 얼마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려왔는

지잘알기에선생님을대하는태도는모두공

손그자체였습니다. 

그리고매주선생님오시는날이면산아래로

내려가서선생님모시고땀뻘뻘흘리며올라

오는 아이들, 그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아침

에 올라가서 수업하고 금요일이면 내려오는

선생님, 또선생님을위해개구리를잡아오고

텃밭의야채나고구마를갖다주는학부모님

들, 그리고꼬박꼬박수업에참가하는아이들

과 마을 청년들. 모두 다 아름다운 풍경이었

습니다. 

지도에도나오지않는오지마을알라원, 

그깊고멀고높은산속에빛나는별과반딧

불들을친구삼아노는아이들,  

그 아이들이 수업한지 100일이 되는 즈음에

다시한번올라가알라원선생님과아이들을

만나고와서그들이사는이야기, 또우리들의

알라원이야기를다시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감사인사드립니다.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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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크라상마을의학교공사

7월말콕크라상마을

7월말콕크라상마을에서연락이왔다. 기술자가갑자기일을그만두고집으로돌아갔다는것이

다. 현장을직접방문하지않고프놈펜에서상황파악을하는것이쉽지않았다. 문제의발단은며

칠전마을이장님이연락을하여기술자가주민들과함께일하지않고그냥지켜보거나, 혼자쉰

다는이야기를하면서어려움을호소하는전화를한이야기를들은기술자가화가난것이그이

유였다.

9월다시공사시작

우선현장의자재관리를이장님에게부탁하고, 기술자와마을리더분들과회의일정을잡았다.

대표님과함께마을을방문하여현재공정과정과작업내용을세부적으로파악한후주민들과전

체회의를가졌다. 

마을주민들과 3차례의회의를거치고기술자와주민참여에대한논의로시간이점점흘러감에

따라조금씩조바심도나고걱정이슬슬되기시작하였다. 이런걱정되는마음을달래가면서진

행하게되어어렵사리 9월에다시공사를시작하게되었다. 공사가시작되니정말모든문제가

해결되어더이상은문제가없을것같이가벼운마음이들었는데, 또다시문제가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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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공사에참여하지않으려하는것이었

다. 이에대해마을리더분들과원인을파악하

고회의하고대책마련회의를하면서제이티에

스의원칙을지키면서주민들과함께하는게

얼마나어려운일이지새삼알게되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 리더분들

은 솔선수범하여 학교공사에 꾸준히 참여하

여공사가중단되지않도록많은애를써주셨

다. 마을리더로써책임감을가지고학교공사

를 이어오면서, 그분들은 제이티에스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제이티에스의 원

칙을이해하고함께해주었다.

마을 사정을 파악하고, 형편에 맞추어 함께

가다

그런분들을보면서우리가좀더마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마을형편에 맞추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했었는

데하는아쉬운마음과그런우리의부족으로

그동안 힘들었을 마을주민들에게 너무도 죄

송한마음이들었다. 

마을리더분들이마을에서의리더

쉽을 잃지 않고, 제이티에스와 신

뢰를바탕으로한협력을계속하기

위하여고민하고조심하면서해결

방법을찾기위해노력한결과다

시주민들은학교공사에적극적으

로참여하게되었다.

캄보디아추석인쁘쭘번이지나고

바쁜농사일이끝나면서주민들은

예전처럼 학교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마을은함께공사를하면서화합하는분

위기로돌아갔다.

지난 9월 22일 캄보디아 제이티에스 실무자

들은콕크라상마을에서하룻밤같이자고먹

고, 함께학교공사일을하면서주민들과신나

고흥겨운시간을가졌다.

사람이가까워지고서로를이해하는데는언어

보다마음이더큰역할을하는것같다. 서툰

캄보디아어로이야기하면서일하고함께음식

을만들어서먹고, 즐겁게웃고떠드는시간속

에서서로가한마음이된귀한시간이었다.

11월준공식을위해지금은우리모두함께분

주히학교를만들어가고있다. 더욱이이미새

학년이 시작되었는데도 나무아래 절 마당에

서 칠판만 세워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애타

게학교의완공을기다리고있어아주열심히

학교를짓고있다.

글 박주선 | 캄보디아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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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리더분들은솔선수범하여학교공사에꾸준히참여하여
공사가중단되지않도록많은애를써주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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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와 JTS
2003년의학교건축(1) 

편집팀

2003년에 시작한 제이티에스의 민다나오 지역 지원은 현지 자원활동가인 도동과 트렐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역할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호에는 200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마을의 학교 건축 이야기

를 싣는다.

깔랑아난(Kalanganan) 초등학교

이지역은민다나오 JTS가처음으로사업을시작한곳이다. 제이티에스가민다나오의평화를

위한노력으로지원하기로결정하고이곳을답사했을때, 이곳학교는아주열악한상황이었다.

학생들은공사가다끝나지않아나무기둥만있고지붕도벽도없고흙바닥에서수업을받고

있었다. 그래서회의를통해교실을짓기위해마을주민들은자원봉사로노동력을제공하기로

하고JTS는그자재를지원하기로하여민다나오섬에서의첫학교를짓게되었다.

새로지은학교건물은반콘크리트건물로교실이2칸이며소변기가4개있는화장실을갖추게

되었고, 기존에있던학교건물을리모델링하고페인트칠도하였으며의자도수리하였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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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JTS의지원이시작된후지방정부에서도관심을갖게되었는데, 부족한교실1칸을추가로지

원하였고, 교실완공이후에는교사를파견하여수업을진행하고있다.

가가후만전통문화학교

가가후만(Kagahuman)은그곳에서 7킬로떨어진지역인임파하농에살던30여가구의주민들

이기독교인의영향에서벗어나새로운마을을건설하기로결정하고만든새마을이다. 전직고

위급신인민해방군사령관이기도했던추장(다투) 만사이사이얀이마을지도자이며, 주민들은그

곳을신성시하여‘가가후만(Place of Power)’이라고이름지었다. 가장가까운학교는임파하농

초등학교로거리가 7km인데, 아이들이거기로걸어서학교다니기란거의불가능해서먼거리

를다닐수있는12살은되어야1학년에다닐수가있었다. 

학교건축작업이시작되었을때가가후만이속한말리복시에서도로사용을금지시켰다. 과거

신인민해방군지역사령관과의치열한전투로많은희생을치룬말리복시장의사용금지명령으

로도로를사용할수없었던, 마을주민들은광산이개발된곳의도로를이용할수밖에없었다.

광산이있는곳에서마을까지는 10km가넘는거리였는데,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등모든건

축자재를주민들은등에지고날라야했다. 자신들과조상들은학교를다니지못했지만, 그들의

공사중인 딸라각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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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학교에다니게하고싶다는부모들의열의가얼마나간절했었는지를알수있었다. 이

학교는교실이2개인목재건물로부족을상징하는색깔인빨강, 검정, 노랑, 하얀색으로페인트

칠을했다. 그리고멀리시내에서온선생님들을위해2칸짜리교사숙소도지었다. 

키불락원주민학교

키불락(Kibulag)은 북키드논주의딸라각과라나오델수르주의따골로안의경계지역에위치해

있으며몇몇무장세력들이양쪽주를자유자재로넘나드는지역중의하나이다. 그래서양쪽주

정부로부터정책지원을거의못받는지역이다. 키불락은무슬림과원주민이섞여있는마을이

다. 취학연령대의어린이들이200명정도되나, 학교에다니는학생은10퍼센트밖에안되었다.

가장가까운학교가 11km 정도떨어져있기때문에다니기어렵고, 학교에다니는어린이들은

학교근처의친척집으로이주와서다니고있었다. 

JTS에서는교실3칸을짓기로하고건축을시작하였는데공사기간중에무슬림과원주민사이

에분쟁이발생하여원주민들이인근마을로피난을하면서공사가중단되었다가재개되기도하

였다. 이렇게힘들게학교를완성하였으나아직운영이되지않고있다. 다시무슬림주민과원주

민사이에분쟁이심해져원주민들이다른지역으로피난을갔기때문이다. 분쟁이빨리해결되

딸라각 특수학교의 장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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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린이들이학교에서공부할수있기를희망한다. 

산이시드로초등학교

기존교실가운데2칸이천장이무너지고있고대나무벽이썩고있는위험한상태여서JTS에서

지원하게되었다. JTS에서는건축재료를지원하였고주정부와학교등에서나머지노동력, 기술

력, 자재일부를제공하였다. 특히주정부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공사가빨리진행되었으며, 제

이티에스가지원한것을계기로주정부, 마을사람들이적극적으로나서며학교전체가활기를띠

기시작했다. 이렇게해서콘크리트로된새교실2칸과화장실이완공되었다. 

딸라각특수학교

가가얀데오로시에서남쪽으로35km 거리에위치하고있으며차로50분정도걸린다. 이곳을

지원하게된동기는부키드논주의유일한장애인학교로 JTS가 처음방문하였을때는시각,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아들이초등학교교실한칸을빌려서교육을받고있었고, 그수준이열

악했다. 또한이학생들은마을의이집저집에나뉘어기거하고있어서통학에어려움을겪고

있었다. 

깔랑아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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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9월2일이사장이신법륜스님과JTS 봉사자들이어린이들을처음만나게되었고, 그해

9월8일탈라각시에서특수학교프로젝트에들어가는임금의30%를부담하기로약속하고시에

서교실 3칸에대한디자인과견적을준비했다. 12월 2일탈라각의학부모연합회장레오닐로

알코프라, 시장아마도노블3세, 지역교육담당자엘페이오로마르다와제이티에스민다나오대

표도동, 트렐이한자리에모여상호합의서를작성하고공사를시작하였다. 

마침내 2004년 6월 4일제이티에스설립자법륜스님과제이티에스필리핀대표이원주부키

드논교육청장이참가한가운데부키드논의유일한특수학교준공식을하고장애아동들의악

기연주도있어서많은이들이감동하는행사가되었다. 2004년 당시학생수는총 36명으로

청각장애학생 11명(남 7, 여 4), 정신지체학생 11명(남 7, 여 4), 시각장애학생 14명(남 5, 여 9)

이었다.

공사중인 키불락 원주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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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특별한가을소풍
애광원경주나들이

한국JTS 김남순

올해로4회째진행되는‘애광원생활인들과의경주

나들이’행사에참석했다.

나로서는처음인데자의반타의반으로얼떨결에참

여했지만결과는좋은경험이되었다. 경주입구서

라벌광장에서그들을맞이할준비를하며약간마

음이설레었다. 내가만날짝은나의큰아들과동갑

인‘장재호’라는청년이었다. 소개하는글내용대로

장애정도가가볍고말수가적은편이며성격도침

착해보였다. 나랑공통점이보여더욱호감이갔다.

버스에서재호와나란히앉아이동하는동안, 긴장

한탓인지처음엔묻는말에도대답이시원찮았다. 

둘이손을꼭잡고박물관마당을돌아보는동안에

마음이풀어졌는지차츰부드럽게이야기를나눌수

도있게되었다. 작은 체격이었는데도씨름선수로

장애인씨름대회에나가서금메달을따다걸어놓

았다고하여깜짝놀랐다. 게다가상금도 50만원이

나받아통장에넣어두었다며신나게자랑하는것

이었다. 

애광원에서어떤일을하는지물어보니꽃을키우고

고추, 상추, 배추, 무등의채소들을키운다고했다.

로즈마리, 박하등허브식물도키우는데농사가잘

되어서 이웃 마을사람들이 와서 사가기도 한단다.

대단하다고, 잘 하는게많아서멋지다고칭찬했더

애광원 경주 나들이
䤎10월 19일

䤎159명 참석

䤎경주박물관, 첨성대, 계림, 불국사 등을 구경했어요. 

국내소식 _ 애광원 경주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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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즐거워했다. 점심으로 쌈밥을 먹었는데 짭잘한 젓갈을 넣어

맛있게먹는모습이참예뻐보였다. 

첨성대를 둘러보고 계림으로 가서 놀이 시간을 가졌다. 풍선을

불어짝에게하고싶은말을써넣고차례로발표를했다. 그걸조

별로길게이어풍선기차릴레이도하고노래와손동작으로간지

럼태우기도하며즐거운놀이를하는동안친구처럼모자처럼

가까운사이가되어가는듯했다. 어딜가나나랑손을꼭잡고

다녀내게믿음을보여주는듯하고엄마가그립겠다싶어마음이

짠했다. 재호씨는핸드폰으로법명스님사진도찍고하며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인들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진행해주시는 스님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나 보았다. 불국사로

가서스님의안내말씀을듣는동안에도모두들대체로조용히

집중하는모습이어서참대견했다. 마지막일정으로호텔식당에

서저녁먹는시간이되었다. 점심식사와는달리고급스런분위

기에다된장찌개를중심으로소박하게차려진음식들이내마음

에들었다. 그러나재호씨에게는맞지않는지밥한그릇을겨우

비우는듯해서미안한마음이들기도했다. 아무런불평없이그

냥받아들이는그의모습과는달리나는얼마나수많은분별심을

내며살아왔는지돌아봐졌다. 

작년 이맘때쯤에‘아담을기다리며’라는책을읽었는데다운증

후군아기를임신하고갈등을극복하는과정을쓴자전소설이었

다고기억한다. 그아이야말로순수한영혼을지닌우리곁의천

사라며늘많은것을배우고삶이훨씬풍요로워졌다고감사하는

내용이떠올랐다. 겨우하루낮동안의짧은만남이었지만나도

배운게있어고마운마음이들었다. 그리고그들도남에게인정

받고싶어하고즐기고싶어하며행복하게살고싶어하는평범하

고소중한존재임을절실히느꼈다.

나에게그날은, 이미결혼하여내곁을멀리떠난아들이어린

시절로되돌아가함께가을소풍을하는듯즐거운하루였다. 그

소중한인연에감사한다.

재호씨, 언제나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간절히빕니다.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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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마리끌레르는창간 200호를기념하고, JTS의 아시아어린이빈

곤퇴치활동기금마련을위해기획된‘The Man’화보집 전시

회가열렸다. 

따뜻한메시지를담은이번전시회는 10월 6일, 7일이틀간호림

미술관에서열렸다. 

이번행사는이시대를대표하는46명의남성아이콘을담은화보

집‘The Man’을통해 톱스타들의새로운모습을엿볼수있는

기회가되었고뿐만아니라, JTS의 홍보대사인배우배종옥, 김

여진, 노희경작가와유명포토그래퍼와스타일리스트들또한함

께해더욱뜻깊은자리가되었다.

또한마리끌레르웹사이트에서열린자선경매(21개의럭셔리패

션하우스에서동참해주셨다)를 통해얻은수익금전액을JTS에

기부하는전달식을가졌다.

마리끌레르, JTS와

함께진행하는<The Man> 

화보집전시회열어

글 편집팀



2009 NOV + DEC 20 | 21

전달식에서 마리끌레르 편집장인 손기연씨는“오렌지 캠페인을

통해많은분들이경매물품을기부해주셔서자선경매를할수

있었고, 경매를통해모아진기금을아시아어린이빈곤퇴치기금

으로쓰여지는것이아주의미있는일이라생각한다. 경매에참여

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하다”라고인사를전했다. 또한 JTS 홍

보영상을보면서배우배종옥씨는“아시아의빈곤은아시아인의

손으로해결해야한다. 너무나많은분들이각자의재능으로어려

운이웃을돕는모습이아름답다”고하면서같이해주신모든분

들에게감사의인사를전했다.

이날전시회를관람한한시민은“보통의기념파티도물론신나

고좋지만훈훈한감동을선사한마리끌레르의창간 200호기념

전시회는잊지못할것같아요. 이날전시장곳곳에놓인JTS 저

금통을하나집에가지고왔는데오늘부터꼬박꼬박모아서다시

JTS에기부하려고해요.”라고소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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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_ 소프트포럼

자발적인기부문화로
어려운어린이들모두가
희망가지는세상되기를

인터뷰 소프트포럼㈜회장김상철
정리 편집팀

인터넷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포럼은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과 식량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저금통제작비로

JTS에 1000만원을 지정기부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기

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고 세계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

해 활동하고 계시는 소프트포럼(주) 회장 김상철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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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프트포럼에대해간략히소개

해주십시오.

A 소프트포럼은지난 1995년 인터

넷보안원천기술개발을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파수꾼으로써 보

다안전하고편리한인터넷환경을

제공하는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입

니다.

보안선도 기업으로서 소프트포럼

은, 기업의사회적책임과산업육성

그리고 인재양성을 실현하고자 지

난 2008년부터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컨퍼런스인“CODE GATE

(코드게이트)”를 개최, 세계 각국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수준의 보안행

사로성장시켜매년이어가고있습

니다.

지난해 보안솔루션 산업분야의 꾸

준한노력과투자에대한성과의결

실로, 국내최고의기업을대상으로

선정하는“대한민국신성장경영대

상”에서“국무총리상”을수상, 국내

대표 보안솔루션 기업으로서 큰 영

예를안았습니다.

소프트포럼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적인 보안선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Q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

아, 북한 등의 어린이에게 교육

과 식량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

으기 위한 저금통 제작비로 지

정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기부금이어떻게쓰였으면좋겠

나요?

A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지구

기업을경영하는경영자로써

사회공헌과기부의문화가

사회적책임으로보편화된지금, 

이렇게기쁜마음으로동참하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

“

”

김상철 회장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배우 배종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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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_ 소프트포럼

촌”이라는말그대로국가와인종을

떠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

니다. 우리가알지못하고, 보지못

하는지구촌다른곳에서는밥한끼

먹지못하고, 책한권이없어교육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

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써 사회

공헌과 기부의 문화가 사회적 책임

으로 보편화된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저의 기부참여가 미래

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

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JTS가실천해온

기부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다양한

국가에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

을수있도록발전되었으면합니다.

한가지더바람이있다면앞으로보

다 적극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

고 실천으로 옮기는 기부문화가 조

성되었으면합니다.

Q 전세계 65억 인구 중 굶주리는

사람이 12억명 이라고 합니다.

굶주리고, 배울 수 없는 아이들

을 위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

니다.

A 어린이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

성을지닌미래의주인공입니다. 지

금 현실이 어떠하든 미래는 여러분

들의생각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

것을잊지말기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힘겹고 희망조차 없다

고 생각할 지라도, 꿈이 있다는 것

은벌써남들보다앞선가능성을가

지고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그리

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현실을

대하고 임한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

으로성장할수있을것입니다.

“아시아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를 지어주세요!”
학교모양 저금통이 새로 나왔
어요. 상가분양용으로 제작되
었어요. 자주가는 가게에 분양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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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기업을하는경영자나근로자모두가

사회에서받은몫을조금이라도기부를통해

나눔의실천으로사회공헌에

기여하는문화가정착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

”
세상엔 JTS를 비롯한 따뜻한 마음

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

서 힘이 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응

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 모두

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절망보다 희망을

가지는사람이되었으면합니다.

Q 기타하고싶은말씀은.

A 최근우리나라에서도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비영리 단체들의

주도적 활동으로 많은 기업과 개인

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

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

면많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기부에 대한 세계 수준

은아직하위권에머물러있다는것

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입니다.

과거戰後우리의 50~60년대한국

의현실은참으로먹고살기힘들고

비참했던시기였습니다. 그시절우

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바랬

고 그 도움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교육을받았던과거가있습니다. 과

거의우리처럼, 지금이지구촌에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이들

이아주많다는것을알았으면합니

다. 우리가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함은 우리의 의무이

자책임이기도합니다.

또한 기업을 하는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가 사회에서 받은 몫을 조금이

라도 기부를 통해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부문화가 제도적 실천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자발적인 실천으

로 이어져서“해피바이러스”로 퍼

져나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세상이 되길 바래

봅니다.

▲“커피전문점에 저금통을 놓았
어요.”

▼“편의점에저금통을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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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회원소식 _ 새나눔회원한마디

오늘첫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

에바라는점을기록한후원자의마음입니다. 그마음잘담아

활동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계사불교대학 학생입니

다. 평소 JTS 후원을 하고

있어서 반을 대표해서 글

올립니다. 방학중 특강을

해주신교수님께감사의표

현으로 드린 봉투를 여신

황정일 교수님께서는 JTS

에야간반이름으로기부할

것을 권해주셨다. 함께 나

눌 수 있어 행복하고 그 행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교수님께감사의마음

을 드립니다. 이 기회로 더

많은 분들이 JTS에 대해

알게되고후원자도늘었으

면하면바램입니다.

조계사불교대학53학번

야간반(8/12일시)예쁜 둘째(유수현) 탄생 기

념으로 일시후원을 합니다.

둘째 갖기 전부터 이곳에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연인지 여러 어려움에도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영(8/5일시)

한지민씨의 tvn LOVE를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지민씨나 다른 자원봉사자들처럼 직접적인 도움은되지못하지만...

저의 후원이 자그마한 도움이되길바라며..
윤대영(정기8/15)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아

프가니스탄 등 보다 더 위

급하고,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곳... 교육도

좋지만, 기아 및 질병문제,

긴급구호에도 더욱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일

단 살고 봐야하니까요! 적

지만 짬짬이 돈을 절약해

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겠

습니다. 지금처럼만 전세계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

성현주(일시8/17)

비록 큰 도움은 되진 못하

겠지만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 이렇게라도 북에 있

는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꼬마들에게 꼭 제 도움이

전달되었음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참고로 전 스페인에서 살

고있어요.

정재화(7/2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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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가수 소이, 미니콘서트로 JTS 홍보 및 모금 활동
펼쳐

9월 26일 서울숲에서 가수 소이 콘서트가 열렸다. 한

시간 동안 열린 행사에서 소이씨는“북한을 비롯한 아

시아의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

가 커피값이라도 아껴서 그들을 도울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냐”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앞

으로 활동할 때 JTS와 함께 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날 모금한 기금은 아시

아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 비용으로 쓰여질 것이다. 아

름다운 노래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소이씨께 감사드린다.

❷남울산라이온스, 사랑후원금전달
울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남울산라이온스 회장

오병국님과 회원들이 오셔서 동아시아 지역의 하루 1달

러 미만의 삶을 사는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의약

품, 학교건립에 쓰여지도록 JTS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5년째 후원하고있다. 지역의 봉사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남울산

라이온스 회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❸함안산인어린이집, JTS에 사랑의저금통전달
지난 여름 함안 산인어린이집에서는 굶주리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돼지 저금통을 분양받았다. 어린이

들은 방학 한달 동안 집으로 가져가서 동전모으기를 했

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엄마,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돈 좀 줘요.”

“엄마, 돼지가 배가 고픈가봐. 동전 좀 넣어줘요.”

“엄마, 유지원에 돼지 갖고 가야 되는데..... 동전이 없어

서 어떻게.. 엉엉엉”

방학동안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한 말들이

라고 학부형들이 전했다. 아시아의 친구들을 위해 열성

을 보여준 어린이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국내소식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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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월계초등학교, 두 번째돼지저금통전달식
월계초등학교는 9월 10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돼지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1,273,121지원의 기

금을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월계초등학

교 전교생이 여름방학동안 동전모으기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황덕주 교장 선생님은“아이들이 여름방학 기

간 동안 정성껏 모은 이돈을 아시아 어린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해마다 JTS

와 함께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실천해 주시는 선생님들

과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❺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JTS 캠페인열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통영 한산대첩축제에

서 거제, 통영, 진주, 마산지역의 JTS 자원봉사자들이

3일간 경상대 학생들과 더불어 JTS 홍보 및 아시아의

어린이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거리

모금을 하다가 장사에 방해된다고 야단도 맞으면서도

낭랑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더운 날

씨보다도 더 뜨거운 희망을 보여준 JTS 자원봉사자들

게 감사드린다. 3일동안 모금한 기금 168만원은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학

교를 짓는데 쓰여질 것이다. 

❻연극패 청년, 연극 공연에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
한기금모금

연극패청년의 9월 26,27일 근로자공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연극 공연 후 아시아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 모금을 하였다. 연극패 청년의 한 단원은 “언제나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쉽사리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번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모두들 뿌듯하고 즐거워했

다”고 전했다. 모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청

년 극단패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❼문경가은읍에추석맞이라면전달식가져
2009년 9월 24일 JTS는 국내 마을 지원사업으로 추

석을 맞아 문경 가은읍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될 라면

전달식이 있었다. 읍사무소에서 각 마을 당 인구대비해

서 가장 어려운 300가구를 선정, 가구당 1상자씩 지원

하였다.

❹

❺

❻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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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인도마을개발 - 마을쉬람단을진행하다
둥게스와리의 11개 마을에서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

쳐 마을 유치원 정비와 배수로 및 농수로 정비, 도로 보수 등

마을 쉬람단을 진행하였다. 

❷인도 마을개발 - 스위스 베이스에이드 (BASAID) 후
원농업용수프로젝트진행

스위스 베이스에이드 (BASAID : 종자회사‘신젠타’사우회)

단체가 후원한 7,000스위스 프랑 (한화 약 8,056,000원) 규

모의 농업용수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둥게스와리 지역

‘소라즈비가’와‘라훌나가르’두 마을에 발전기를 포함한 농

업용수 펌프 설치를 위해 현재 굴착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❸인도지바카병원의치료활동
9월 10일 40명의 건축부 노동자들이 지바카병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고, 9월 16일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 여학생들

에게‘빈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한 후, 일주일치 철분을

지급했다. 앞으로 일주일씩 3회에 걸쳐 철분을 추가 투약할

계획이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자타아카데미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구충제가 지급되었다.

❹수자타아카데미의활동소식
䤎유치원구호품지급
한국에서 보내주신 컨테이너가 인도에 잘 도착하여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상, 하급반 유치원생 600여명과 수자타아

카데미 전교생 800여명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다. 상급생들

이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옷을 구분하

는 쉬람단이 진행되었으며,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들에게는

9월 23일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10월

6,7일 양일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율동배우기, 감동적인 이

야기 영상 프로그램과 함께 구호품 지급이 진행되었다.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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䤎즐거운소풍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4일 둥게스와리 지역을 찾아가는 즐거운 소풍이 있었다. 이 날 행사

는 둥게스와리 지역을 걸어서 네이란자라 강을 건너서 큰 보리수 밑에서 진행되었으며 축구, 크리켓, 줄넘기등의 놀

이와 장기자랑 경연대회, 지역알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다. 학생들은 강가에서 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둥게스와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

었으며 사과와 롱나따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었다. 

䤎수자타아카데미간디기념일
인도의 간디 기념일 행사가 10월 2일 프락보디 홀에서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연설,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비스킷, 롱나따와 과일이 제공되

었다.

䤎수자타아카데미교사의날행사
9월 5일 프락보디 홀에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을 위하여 준비한 행사로 교사의 날 행사가 진행되

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공연과 선물을 준비하여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였다.  

❺인도네시아수마트라서부지역긴급구호
지난 9월 3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에 3차례의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한국JTS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10월 9일 JTS대표 박지나님을 서부 수마트라의 주도(主都)

인 빠당(Padang)과 최대 피해지인 빠리아만(Pariaman) 지역에 파견하여 1주간 머물면서 주민의 피해상황을 조사

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JTS는 10월 28일, 최대 피해지 빠리아만 지역을 재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

과 텐트, 생필품을 지원하고, 학교어린이들에게는 가방과 문구류 지원을 위해 다시 대표님과 최기진님을 현지에 파

견하였다. 그리고 그 동참을 위한 후원계좌를 개설하였다. 

䤋인도네시아 지진참사 긴급구호 후원계좌 :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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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필리핀 JTS, 농업기술훈련센터와교실건축진행
민다나오 제이티에스는 현재 농업 기술 훈련 센터 건축과

교실 건축이 한창 진행중이다. 농업기술훈련센터 건축은 현

재 1층 슬라브 공사를 끝내고 2층 슬라브 공사 준비 단계에

있다. 10월 말에 2층 슬라브 완공되면 12월께에는 지붕마무

리를 할 예정이다. 이 공사과정에는 매달 1~2회씩 마닐라

에서 이원주 대표님과 전문 엔지니어 에밀씨가 방문하여 전

체 작업공정을 지도해주고 있으며, 현지 엔지니어 네스토르,

작업 반장 미오, 자재 창고 담당에 준준,  자재 구입 및 배

달은 리코, 그리고 도동은 전체 인력수급 및 조율 등을 담당

하여 모두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한국에서

파견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 송현자씨가 재정정리와 자재 파

악을 꼼꼼하게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되게 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민다나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실 공사들이다.

무나이 핀둘루난의 교실 2칸이 지붕 공사중에 있고, 까나안

교실 2칸은 벽 공사 중이고, 파곰퐁 교실 2칸이 벽 공사 완

료되고, 블루안 교실 2칸의 지붕이 완료되었다. 키다마 교실

2칸과 블루안 교실 2칸의 확장공사가 10월 중에 기초 공사

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깔랑아난과 오버루킹, 산마테오 학교에 아래와 같이

문구류를 지원하였다. 

깔랑아난에는 총 185명에게 공책, 연필, 볼펜, 연습장 각각

4개씩과 가방1개, 우산(여) 우비(여) 지원하였고, 오버루킹에

는 총 50명에게 공책, 연필, 볼펜 각각 4개씩, 우비 24개,

우산 26개를 지원하고, 산마테오에는 현재 유치원반이 진행

중인데, 30명에게 가방 1개, 공책 및 연필 4개씩을 지원하

였다.

❻필리핀JTS, 태풍오노이피해지역긴급구호
지난 9월 26일 태풍 오노이로 인해 필리핀 마닐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긴급구조대를 구성하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쾌존바공실랑안 마을을 조사한 마닐라JTS는 10월 1일 긴급구호품을 마리키나 강 주변에 위치한 마을

주민(집과 가재도구를 잃고 한 학교에 임시 수용되어 있던 500가구)에게 캔 식품(쇠고기 2개, 꽁치 2개, 참치 2개),

라면 5개, 비스켓 1개, 믹스커피 10개, 물 6리터 한병, 샌드위치 빵 한 줄, 티셔츠 한 개를 한 셋트로 만들어 전달하

였다. 물품 가격은 한 셋트에 400패소로 한화로 약 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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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P0042715

이종숙 P0042675

이주홍 P0026819

이지선 P0038649

이진아 P0042972

이창훈 P0034747

이현기 P0041325

이현우 P0042712

이현주 P0042673

이혜정 P0042272

이혜진 P0042416

이혜진 P0043055

이호근 P0042392

이화진 P0042461

이희송 P0041850

임민숙 P0030706

임보경 P0041633

임선희 P0040859

임성아 P0041999

임소미 P0037317

임송화 P0041469

임영혁 P001 1867

임영희 P0042394

임재식 P0037930

임채리 P0042587

장희 P0041991

전대석 P0034130

전동환 P0026027

전산하 P0041 176

전연우 P0041 1 75

전은영 P0041873

전점례 P0042692

전종연 P0042705

전지수 P0041 174

전헌수 P0041048

전형백 P0041467

정경중 P0038704

정성일 P0041663

정숙영 P0030781

정정순 P0042703

정한결 P0042677

정현숙 P0041859

정희아 P004291 1

조경미 P0042689

조경미 P0042822

조경숙 P0030596

조사슴 P0042006

조상희 P0043061

조은희 P0042099

조찬상 P0030526

조행자 P0042002

조현주 P0042398

조흥식 P0043040

주영진 P0042538

주찬옥 P0042567

주현경 P0031822

진영숙 P0017042

청공 P0042541

최경학 P0041544

최도은 P0040974

최문경 P0041634

최문주 P0039006

최봉의 P0042719

최선희 P0042389

최수희 P0029135

최연자 P0040510

최용석 P0035767

최원정 P0042713

최은경 P0037952

최은서 P0042724

최은선 P0035996

최은주 P0042702

최인숙 P0027459

최정원 P00331 16

최태성 P0020682

최현규 P0042797

최호선 P0030099

하지민 P0042530

한동윤 P0042576

한동인 P004 18 1 1

한성복 P0042690

한지영 P0042575

한지원 P0019296

허인호 P0038218

홍도연 P0041536

홍은표 P0042395

황상인 P0041436

황선애 P0024188

황정현 P0042580

북한재건
고희석 P0041984

권종섭 P0042805

김규원 P0042896

김선일 P0041420

김선정 P0005354

김세령 P0042922

김원현 P0040012

김윤숙 P0041367

김은경 P0020962

김은숙 P0041694

김혜원 P0036810

김희정 P0029839

노선주 P0041806

라의형 P0032279

류수현 P0019 122

류정우 P0042258

박기웅 P0042792

박수현 P0042869

박유미 P0037846

박진완 P0039221

손순란 P0040697

송영수 P0042897

송영순 P0043043

안춘옥 P0003647

양정미 P0042542

오송자 P0039545

이성원 P0043333

이순숙 P0042260

이진우 P0043042

이태경 P0043041

이혜진 P0042416

전형백 P0041467

정현숙 P0041859

조경미 P0042822

최문경 P0041634

최태복 P0023498

홍숙이 P0039624

홍영애 P0043257

황정현 P0042580

결핵퇴치
강동화 P0042718

고영재 P0042396

곽연정 P0042631

김상훈 P0042180

김윤숙 P0041367

김은숙 P0041694

김정란 P0042632

김희정 P0029839

노선주 P0041806

라의형 P0032279

류정우 P0042258

민양숙 P0041882

박미애 P004132 1

박승혜 P0041637

박종하 P0041988

신철우 P0042687

심상태 P0042678

양정미 P0042542

이미애 P0039420

이승표 P0040310

이현주 P0042673

이혜진 P0042416

임송화 P0041469

전형백 P0041467

정현숙 P0014752

정현숙 P0041859

조경미 P0042822

조선옥 P0042261

조은희 P0042099

지현숙 P0042813

청공 P0042541

최도은 P0040974

최문경 P0041634

최봉의 P0042719

최예진 P0041807

최호선 P0030099

태경희 P0041490

하은이 P0012499

홍도연 P0041536

인도모자보건
강동화 P0042718

강미경 P0042540

강정호 P0030696

김동섭 P0042534

김미경 P0042570

김민재 P0042268

김상완 P0015621

김선일 P0041420

김성희 P0039738

김영순 P0009775

김윤숙 P0041367

김은정 P0041334

김정란 P0042632

김지은 P0035950

김현수 P0042509

김현정 P0042664

김희정 P0029839

노선주 P0041806

노학래 P0018742

류정우 P0042258

문재웅 P0040138

민양숙 P0041882

민정숙 P0042393

박범영 P0041627

박정미 P0037062

박정진 P0041892

박정태 P0038250

박지아 P0042699

백양희 P0027828

서미향(연꽃마을) P0043180

서민정 P0041698

서원애 P0041849

서유정 P00427 1 1

손혜진 P0038469

신철우 P0042687

신현경 P0042640

신형철 P0038673

심상태 P0042678

양정미 P0042542

오선주 P0029707

오지하 P0041858

위영경 P0040103

유재인 P0033058

이건규 P004241 1

이경림 P0035633

이로사 P0042646

이미경 P0041837

이재숙 P0043184

이재양 P0041994

이정문 P0042095

이주홍 P0026819

이준규 P0042410

이지연 P0041338

이창훈 P0034747

이태광 P0042801

이해경 P0040942

이현우 P0042712

이현주 P0042673

이혜진 P0042416

이혜진 P0042531

임보경 P0041633

임송화 P0041469

임영혁 P001 1867

장승미 P0016480

장승현 P004281 1

전선혜 P0019834

전은영 P0041873

전형백 P0041467

정용식 P0038304

정한결 P0042677

정현숙 P0014752

정현숙 P0041859

조선옥 P0042261

조순자 P0042003

조은희 P0042099

진영숙 P0017042

청공 P0042541

최경임(연꽃마을) P0042871

최경학 P0041544

최도은 P0040974

최봉의 P0042719

최예린 P0041808

최재귀 P0042522

최호선 P0030099

하승훈 P0042386

한지원 P0019296

허준영 P0041895

홍도연 P0041536

홍승우 P0041548

황선애 P00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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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나
눔
회
원

알
림
판

특별후원금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인도및제3세계
윤문희-김봉식 결혼기념

100,000원

66차 일깨 1,030,000원

67차 깨장일동

1,206,000원

강연수-오재인 영가

200,000원

고애란 우물파기

1,000,000원

구순남 학교짓기

500,000원

구태완 30,000원

권기문 200,000원

권순자 30,000원

권정자 30,000원

극락보전 110,000원

김경례 25,000원

김광일 100,000원

김규남 10,000원

김동명 50,000원

김동진생일축하,가족행복

기원 500,000원

김미정 100,000원

김민옥 50,000원

김봉덕 백중기념

200,000원

김세호 100,000원

김영호 30,000원

김오기 50,000원

김웅기 100,000원

김유선 100,000원

김정란 50,000원

김정란 인도&필리핀지원

100,000원

김정래 100,000원

김정아 100,000원

김정윤 1,000,000원

김진성 50,000원

김진수 100,000원

김현숙 2,000원

김현혜 100,000원

김혜경인도우물파기(3개)

3,000,000원

김홍길필리핀지원

100,000원

노신섭 100,000원

대구운불련호출택시

100,000원

덕산 300,000원

마켓인사이트(주)

3,320,760원

무기명 100,000원

무주상 50,000원

문병두-송정순 영가

200,000원

문세정 33,000원

박지윤첫돌기념

150,000원

박현순 200,000원

박혜숙필리핀민다나오

100,000원

사회보험지부

1,000,000원

서미향(연꽃마을)50,000원

서복화 90,000원

선심행 생일축하

100,000원

송은호 100,000원

송평수 360,000원

심가현 10,000원

심호철 2,000,000원

양민아 2,000,000원

여인욱 100,000원

연극패청년 680,220원

오성희 200,000원

유강운 10,000원

윤미라 300,000원

윤슬기 1,000,000원

음승환 100,000원

이경희 25,000원

이룡기 30,000원

이상학 30,000원

이수호 30,000원

이영수 100,000원

이영주 100,000원

이윤규 100,000원

이은희 5,000,000원

이정문 300,000원

임남환등 신서고 31인

400,000원

장세정 30,000원

장순희 5,000원

전성용 1,000원

정상섭 31,000원

정은정 10,000원

정재웅 100,000원

정진희 30,000원

조금옥 30,000원

조안락심 100,000원

조정옥 30,000원

조행자 30,000원

진윤정 60,000원

차윤실 34,000원

차진희 50,000원

채민욱 40,000원

최경화 600,000원

최근대 1,000,000원

최영순 90,000원

최정원인도&필리핀지원

200,000원

최진욱, 최민정 120,000원

하재남아픈어린이를위해서

200,000원

허귀인 100,000원

홍가희 116,500원

홍수현 첫돌기념

500,000원

시애틀정토회 $690

신수지 $390

한규희 $100

이혜정 $100

조수현 $100

샌프란시스코생명의우물파기

$1,410

뉴욕 이창용 인도후원

$20,000

북한어린이돕기
김기일 100,000원

김선희 100,000원

노재진 생일축하

100,000원

무명 36,000원

백정녀 20,000원

보현문화회관 500,000원

이미옥 50,000원

이세견 30,000원

이운 북한의약품지원

100,000원

이철(스님) 200,000원

임은상 30,000원

정영규 영가 100,000원

조계사불교대학 53학번 야

간반 200,000원

차진희 50,000원

채봉회원일동 330,000원

햇님쉼터한의원 50,000원

480차깨장도반일동

120,000원

강세원 48,600원

강지윤 100,000원

고재우 20,000원

구재성 20,000원

구창일 1,000,000원

권정화 300,000원

김경례 30,000원

김경여 150,000원

김규영 20,000원

김남수 500,000원

김명숙 어린이에게꿈을

100,000원

김민규 1,000,000원

김상철 500,000원

김선태 100,000원

김성남 100,000원

김성애 150,000원

김정란 50,000원

김지연 5,000원

김향란 60,000원

김향임 100,000원

남유선 500,000원

노지원 10,000원

도수(금선사) 200,000원

류지원 100,000원

명선해양산업(주)

500,000원

무비스님 굶주리는아이들

에게양식을… 200,000원

문세정 33,000원

문송경 200,000원

박경정 30,000원

박경진 1,000,000원

박정미(연꽃마을)23,340원

박종하 10,000원

박혜경 30,000원

서미향(연꽃마을)76,970원

신연재 88,000원

심의준 300,000원

오삼동 50,000원

유수현 출생기념

100,000원

유재윤 50,000원

윤택현 10,000원

윤효진 100,000원

이동욱영가 극락왕생기원

1,000,000원

이수정 10,000원

이순이 생명의 분유

1,000,000원

이영현 800,000원

이윤규 100,100원

이일중 1,000,000원

이자순 50,000원

이진아 10,000원

이충희 20,000원

임송화 50,000원

임재식 100,000원

전동환 80,600원

정광자 100,000원

정숙자 1,000,000원

정순덕 20,000원

정순희 300,000원

조행자 30,000원

최선호 10,000원

최선희 10,000원

최순이 50,000원

최인숙 북한어린이의약품

지원 50,000원

최정원 100,000원

허연화 1,000,000원

허인호 30,000원

허진호 어린이에게양식을

20,000원

LA정토회김홍식 $100

LA정토회 $820

독일정토회 5,320(유로화)

북한재건
권도경 생일기념 북한식량

지원 1,000,000원

권종섭 1,000,000원

김규원 100,000원

김나영 10,100원

김남수 900,000원

김동선 30,000원

김미경 100,000원

김민호 100,000원

김선정 10,500원

김성애 150,000원

김세령 20,000원

김순남-윤승보 영가

1,000,000원

김옥자 103,250원

김원현 20,000원

김일윤환갑축하300,000원

김정윤 500,000원

김혜원생일축하 50,000원

김홍임 50,000원

노혜숙 100,000원

류수현 90,000원

문일곤 1,000,000원

민선미 1,000원

박기웅수능합격기원

50,000원

박별님북한기아해결

250,000원

박수현 5,000원

박순환 200,000원

박유미 10,000원

박정미(연꽃마을) 36,210원

박정순 200,000원

박종식 50,000원

박진완 400,000원

박현옥 50,000원

박희순 50,000원

서복화 30,000원

서예경 500,000원

서창임 100,000원

설상수 50,000원

송선옥 45,760원

송영수 30,000원

안춘옥 50,000원

여인욱 30,000원

여인욱1만.여승은6만 여승

진2만원 90,000원

오인숙 100,000원

오택 100,000원

윤정상 50,000원

이경민 100,000원

이상교 300,000원

이성원 200,000원

이수연아들라영진

50,000원

이승화 81,000원

이임진 50,000원

이준걸북한구급함

60,000원

이진우 10,000원

이태경 10,000원

임양호영가축원100,000원

장성호 30,000원

장숙이 20,350원

장진영,장수연 60,000원

전병임 4,000원

정진화 100,000원

조금연 300,000원

차상연 100,000원

최경혜 50,000원

최진연 100,000원

최태복 20,000원

하은이 60,000원

한살림경남 51,800원

해운대정토회1,000,000원

홍사숙 200,000원

홍숙이 50,000원

홍영애 100,000원

홍창원 150,000원

황준성 40,000원

황현심 50,000원

결핵퇴치
김정란 50,000원

박종하 10,000원

이미애 30,000원

이승표 100,000원

지현숙 10,000원

하은이 20,000원

인도모자보건
덕성불교학생동문회

286,300

고재우 20,000원

문재웅 200,000원

박정미(연꽃마을) 16,920원

박종하 10,000원

백양희 1,000,000원

서미향(연꽃마을) 41,000원

서유정 50,000원

신형철 100,000원

이경림 30,000원

이재숙 100,000원

이태광 100,000원

이해경 50,000원

이해경 50,000원

장승현 10,000원

조춘희 20,000원

최경임(연꽃마을)50,000원

하승훈 500,000원

문의전화 02-58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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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저금통현황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䧓 광주
비아신협 15,760 여산 26,140 장성우체국 62,060 

䧓 대구
권보민 29,750 김민석 29,870 김예진 19,740 김혜령 12,460 김현숙 23,580 김홍
순 27,460 김희숙 12,970 무명3개 50,900 무명 19,970 박순환 13,380 박준영,
박민아 44,020 신영애 24,550 양은정 22,410 윤여영 14,240 이보림 26,930 이
상화 27,950 이원백 26,780 이원백2개 49,290 조옥분 31,140 차용백2개 50,880
최민자 32,750 최진연 28,980 충진교회 50,510

䧓 대전
권애숙 20,000 김미혜 20,000 김종학 17,000 김태용 46,920 박정란 18,100 성
재훈 16,000 오건우 18,000 임경란 45,270 정봉진 19,000 정중용 10,200 정훈
경 14,000 조주호 17,400 최병연 30,000 

䧓 동래
강명순 45,130 강혜원 26,720 꽃피는학교 31개 267,400(강예슬 1,670 구윤제
2,920 권도현 2,150 권도형 5,090 김상현 24,550 김준한 8,760 김준호 18,690
김창현 5,350 김치우 8,370 김치우 1,560 김현호 33,890 무명 2,150 무명 3,400
무명 4,410 무명 20,110 무명 5,500 무명 8,400 무명 8,590 무명 2,650 박진수
5,290 박해민 6,670 서수빈 9,080 서정주 4,210 성현 1,170 송찬빈 12,230 안규
도 17,780 은해 1,190 조민서 20,950 조홍빈 8,270 홍유진 8,400 홍정민 3,950)
김성근 21,790 김순애 16,890 김현철 147,280 김혜례 19,540 무명 9,290 무명
13,260 무명 7,450 무명 22,950 무명 21,450 무명 700 무명 66,220 무명
52,860 무명 46,500 무명 40,130 박윤희 41,930 백수명 70,040 법문주 111,800
법문주 57,760 북구가정법회 40,410 서동현 13,000 서호성 49,220 손숙연
19,000 심학순 35,190 윤옥희 18,150 윤옥희 28,940 이경미 12,140 이남선
27,220 이만영 96,680 이미혜자 21,310 이민주 8,720 이수남 24,490 정영록
3,830 조정희 69,160 조정희 43,220 조정희 27,310 진숙희 23,350 최경원
15,000 최해란 19,700 

䧓 마산
강윤규 16,800 김경미(내서주민바자회) 3,000 김세령 19,460 김정희(불대)
14,440 김현숙 26,130 무명 6,100 무명 2,000 박근숙 21,000 산인어린이집 63

개 472,870(곽채빈 7,740 김동현 8,580 김민제 8,780 김민지 1,010 김보성
5,260 김상빈 6,530 김정우 2,110 김채윤 6,620 무명 2,900 무명 19,970 무명
10,070 무명 3,290 무명 4,900 박가양 9,090 박기서 14,500 박도현 6,560 박소
윤 5,050 박소현 4,100 박제현 6,480 선생님 41,910 송다빈 4,000 숲들반선생님
1,740 신시온 6,710 신재원 5,120 안유민 7,490 양은정 6,220 오민혁 7,030 유재
환 5,760 유재훈 5,330 윤미주 2,850 이경민 3,580 이승헌 18,650 이시우
2,580 이아정 8,630 이언제 3,620 이인양 6,490 이재한 8,660 이재훈 7,300 이
지민 3,910 이하늘 9,900 이혜련 4,930 임혜진 10,250 정민성 4,730 정지웅
3,960 조고은 9,310 조민서 2,570 조수빈 9,640 조윤혁 7,120 조재경 4,120 조정
숙 26,600 조현 250 조현비 1,600 조현서 1,600 주우영 10,660 차도영 1,950
최영진 26,520 최해인 4,610 하동광 3,960 하유성 1,610 한민성 16,910 한지선
11,980 홍채언 1,440 황수빈 5,530) 서동찬 24,710 안종제 7,450 엄애순 6,530
윤슬기 37,250 윤원중 28,150 이경희(함안불대) 90,690 정순이 34,890 정우식
24,050 최찬일 21,610 코오롱사우나 266,440

䧓 서울
66차일깨 10개 241,390(김연이 28,610 김인회 6,010 문성해 18,910 박태형
9,090 이용10,620 이화순 45,900 전소야 34,500 정상한 26,470 정영배 30,880
하난경 30,400) 공동육아야호어린이집 15,920 김기범 19,220 김석용 40,800 김
윤희 28,110 김정애 62,430 김정희 17,760 김준웅 35,410 김준웅 40,080 김찬영
32,990 김향 29,090 명진스님 28,300 명진스님 32,300 무명 16,660 무명
30,230 무명 19,100 무명 15,540 무명 27,550 무명24,970 무명 7,580 무명
20,940 무명 46,860 무명 36,110 무명 22,420 무명 9,810 무명16,990 무명
12,810 무명 2,450 무명 26,810 무명 28,370 무명 25,650 무명 26,010 무명
2,450 문경무명 9,030 민경례 61,370 민병례 30,410 박경미 32,250 박선은

21,800 박선은 23,010 박선은외친구들 48,730 박수영 26,880 박수지 12,400 박
숙정 25,390 박영규10,880 박유진 12,210 박윤서 4,750 박윤하 6,550 박은선
28,700 박정윤 26,780 박태옥24,510 백준영 35,230 백혜원 33,290 북삼농협
8,800 서초1동우체국 16,580 서초1동우체국 25,800 설정경 20,240 성외경
14,030 손영희 34,310 신명기획 23,820 신인균 33,980 신지은 18,570 심유현
22,450 안규원 30,510 안중국 35,370 안효원 28,930 양명숙 15,620 양시원
25,890 오경택 83,500 오세욱 32,590 오장성 21,670 오해주 23,560 오흥자
27,620 우리누리 47,500 운주사 44,330 이석형 32,070 이선화 21,920 이연수
27,000 이오예 12,200 이완희 49,740 이창민 15,460 임춘영 16,010 장예린
24,110 장정윤 19,960 전선미 45,340 정종옥 25,590 조정숙 46,550 최선희
26,890 최형용 26,980 카페다임 18,510 한일서적 10,180 헤어코디 56,820 홍경
미 32,520 황경실 19,230 황종욱21,000 황지인 14,400 

䧓 울산
건우하우징랜드 12,390 고상희 40,120 고향솥단지삼겹살야음점 13,050 굿모닝헤
어샵 25,380 권태은미용실 21,020 김영주 29,250 김일윤 26,400 김혁 2,350
김화정 50,330 김효자 30,110 나이스마트 8,180 나이스마트 7,880 남구축협
23,870 대방낙지명촌점 24,790 동광학교 22,620 무명 50,050 바이더웨이신정
점 21,440 새아침연합내과 68,320 신정옥 28,360 양지스크린골프 10,000 여천1
급자동차정비공업사 25,790 용안사(현법)29,050 울산숯불갈비 15,200 울산정토
회 1,390 윤영상 5,230 윤재호 35,750 이건희,건호 14,220 이숙례 12,360 이운성
21,190 정인호 49,500 정주홍 13,720 조동원 24,240 조춘희 10,510 조춘희
21,770 차옥희(김혁) 27,650 한양스토아(우정점) 51,170 호두's스토리야음점
27,830 홍선희 37,390 SBAR 42,450  

䧓 은평
은평법회 286,900

䧓 제천
강금자 14,090 박민주 36,790 법당 13,470 손복자 6,120 이병욱 24,000

䧓 청주
기홍진 37,220 김동현 43,680 김승현 18,000 김진조(나영) 29,770 나복임
29,350 류인철 33,480 박준자 35,140 윤귀예 41,350 이두호 5,430 이순근
107,810 이현주 19,630 정남식 24,600 청주법당 57,000 최용석 29,910    

䧓 해운대
강소담 37,440 강혜인 61,350 김종숙 22,700 김황윤 23,010 라수빈외3명

17,400 무명 29,400 박정선 4,420 배정숙 32,550 유지웅 14,900 이경희 59,210

이종원,이명은 20,100 전선주 33,910 전지오 14,420 정종욱 18,430 정진영

52,560 정진희 62,470 

䧓 독일

김영초 98.02 무명 117 박남순 402 박동건 28 신재숙 70 오석근 69.16 오정순

29.28(단위 유로)

䧓 LA

김은진 38.20 김춘호 75.20 무명 36.71 박승용 21.08 배염 67.26 수행맛보기보시

금 154 이상엽 18.43 이은진 30.75 이중 24.97 PARK Rinda 12.40(단위 달러)

| 거리 모금 현황 |
광주 754,010   대구 1,254,594   대전 201,300 

독일뮌헨 652,710   동래 1,777,980   마산 3,040,190 

서울 1,574,206   울산 289,120   청주 73,600 

포항 112,040   해운대 279,270

문의전화 02-58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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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확인란 09년 8월 1일부터 09년 9월 30일까지 은행으로 후원
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
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입금일, 이름, 금액)
문의전화 : 02-587-8995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8/5 감사합니다 5,000

8/20 강미란 10,000

9/21 강미란 10,000

8/31 강불회 40,000

9/29 강불회 40,000

8/10 강세환 5,000

8/25 강세환 5,000

9/28 강세환 5,000

8/31 강영남 50,000

9/30 강영남 50,000

8/18 강호일 25,500

9/21 고수정 20,000

8/12 고인순 10,000

9/10 고인순 10,000

8/25 곽미미 10,000

9/25 곽미미 10,000

8/25 구영미 20,000

8/25 구영미 3,000

9/25 구영미 20,000

9/25 구영미 3,000

9/30 권류경 5,000

8/10 권영경 30,000

9/11 권영경 30,000

8/7 권영미 3,000

8/25 권영미 3,000

9/25 권영미 3,000

8/27 권혁준 10,000

9/28 권혁준 10,000

8/24 금필선 10,000

8/31 김갑순 5,000

9/30 김갑순 5,000

9/1 김경락 15,000

9/21 김경우 1,000,000

9/13 김경은 60,000

8/26 김계남 1,000

9/28 김계남 1,000

8/5 김기환 100,000

9/7 김기환 100,000

8/20 김길중 20,000

9/21 김길중 20,000

8/3 김덕화 10,000

9/1 김덕화 10,000

9/15 김록수 40,000

8/24 김명지 30,000

9/23 김명지 30,000

9/25 김명희 50,000

8/18 김미경 10,000

9/18 김미경 10,000

8/25 김미정 10,000

9/25 김미정 10,000

8/10 김보경 1,000,000

9/11 김보경 1,000,000

9/17 김복진 10,000

9/12 김상률,김무성300,000

8/31 김선옥 5,000

8/31 김성은 80,000

9/30 김성희 10,000

9/28 김순실 204,400

8/17 김애숙 10,000

9/15 김애숙 10,000

8/7 김억권 10,000

9/4 김억권 10,000

8/25 김연옥 10,000

9/25 김연옥 10,000

8/10 김영애 10,000

9/10 김영애 10,000

8/10 김예래 10,000

9/15 김예래 10,000

9/2 김원희 10,000

8/10 김유출 30,000

9/3 김유출 30,000

8/4 김은상 3,000

8/7 김은상 3,000

8/11 김은상 3,000

8/12 김은상 3,000

8/14 김은상 3,000

9/8 김은상 3,000

9/29 김은상 3,000

9/10 김은하 214,500

8/20 김인식 30,000

9/23 김인자 10,000

9/23 김일우 20,000

8/25 김재혁 10,000

9/25 김재혁 10,000

8/17 김점순 20,000

9/15 김점순 20,000

8/3 김정미 5,000

9/2 김정미 5,000

8/7 김정수 100,000

8/28 김정숙 20,000

9/24 김정숙 20,000

8/17 김정연 300,000

9/15 김정연 300,000

9/10 김조헌 100,000

8/24 김종현 10,000

8/25 김춘심 10,000

9/25 김춘심 10,000

8/24 김태민 30,000

8/10 김현우 20,000

9/10 김현우 20,000

9/15 김혜정 10,000

8/9 김홍수 100,000

8/10 김환홍 30,000

9/1 김환홍 30,000

8/4 김희자 10,000

9/4 김희자 10,000

9/30 김희자 10,000

8/14 깨장성금 210,000

8/3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9/3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8/5 나모니카 10,000

9/7 나모니카 10,000

8/5 남재환 20,000

8/29 남재환 20,000

8/17 남정옥 20,000

9/15 남정옥 20,000

8/10 노재성 10,000

9/10 노재성 10,000

8/31 대한불교조계 10,000

9/30 대한불교조계 10,000

8/25 류희연 5,000

9/25 류희연 5,000

9/25 맹희섭 100,000

9/7 무기명 60,000

8/3 문용규 50,000

8/31 문용규 50,000

8/27 문용섭영가 20,000

8/7 문정원 10,000

8/25 문회경 10,000

9/25 문회경 10,000

8/7 민명숙 100,000

9/15 민병도 30,000

8/20 박광민 50,000

9/22 박광민 50,000

8/20 박낙범 5,000

9/21 박낙범 5,000

8/26 박동주 20,000

9/13 박라녕 3,000

9/25 박명희 20,000

8/20 박미희 10,000

9/21 박미희 10,000

8/31 박상기 10,000

9/29 박상기 10,000

9/4 박상아 2,000

8/21 박상희 10,000

9/21 박상희 10,000

8/22 박새빈 100,000

8/31 박선영 10,000

9/29 박선영 10,000

8/17 박성심 20,000

9/30 박세환 15,000

8/27 박수민박현주 10,000

9/14 박승주 80,000

8/20 박우돈 10,000

9/21 박우돈 10,000

8/31 박정자 5,000

9/30 박정자 5,000

9/28 박중동 50,000

8/25 박지민 5,000

9/25 박지민 5,000

9/29 박태규 42,000

8/20 박해령 10,000

9/21 박해령 10,000

9/29 박현석 100,000

8/5 박화정 20,000

9/7 박화정 30,000

8/14 배명숙 60,000

9/1 배승태 25,000

8/17 배인철 20,000

9/16 배인철 20,000

8/24 배종실 10,000

9/1 배진 30,000

8/6 백경희 10,000

9/7 백경희 10,000

8/20 백운재 50,000

9/18 백운재 50,000

9/30 백준영 100,000

9/15 보시 50,000

9/23 북삼농협 8,800

8/10 북센 606,000

9/25 북한어린이 200,000

8/17 서묘희 30,000

9/16 서묘희 30,000

8/11 서보원 10,000

9/15 서보원 10,000

8/5 서선영 30,000

8/5 서선영 10,000

9/7 서선영 10,000

9/7 서선영 30,000

8/26 서성애 30,000

9/17 서윤희 1,000,000

8/25 서은라 10,000

9/25 서은라 10,000

8/31 서현주 30,000

9/2 설상일 100,000

8/17 설정숙 200,000

9/17 설정숙 200,000

8/29 성경연 20,000

9/25 성경연 20,000

9/30 손병목 200,000

8/3 손영숙 20,000

9/1 손영숙 20,000

8/5 손윤주 5,000

9/1 손윤주 10,000

9/29 손윤주 10,000

8/8 송순선 10,000

9/21 송승철후원금 30,000

8/31 송우석 5,000

9/30 송우석 5,000

8/19 송유설 20,000

9/15 송준영 30,000

8/17 송현정 5,000

9/15 송현정 5,000

9/5 수고하세요￣ 15,000

8/11 신대훈 200,000

8/11 신미화 10,000

9/11 신미화 10,000

8/3 신비로운여인 20,000

9/1 신비로운여인 20,000

9/10 신상섭 330,000

8/3 신영희 20,000

9/2 신영희 20,000

8/25 신용옥 10,000

9/25 신용옥 10,000

9/17 신용철 70,000

8/3 신은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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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신은경 10,000

8/17 신인균 33,980

8/31 신현정 10,000

9/30 신현정 10,000

9/10 심학순 20,000

8/6 아무개 50,000

9/8 아무개 50,000

8/26 안선환 10,000

9/1 안성삼 150,000

9/1 안수연 10,000

8/24 안옥승 5,000

9/24 안옥승 5,000

8/25 안혜숙 10,000

8/25 안혜숙 10,000

8/31 안효신 10,000

9/30 안효신 10,000

8/31 양나래 10,000

9/30 양나래 10,000

8/26 양재혁 10,000

8/25 여영주 10,000

9/22 여영주 10,000

8/20 연미경 5,000

9/21 연미경 5,000

8/10 오경희 5,000

9/10 오경희 5,000

8/11 우경순 50,000

9/22 우경순 48,000

8/24 유강운 10,000

8/6 유광호 15,000

9/7 유광호 15,000

8/20 유상혁 10,000

9/21 유상혁 10,000

8/24 유숙희 5,000

8/24 유승현 5,000

9/30 유영윤 100,000

8/31 유자일 60,000

9/30 유자일 60,000

9/2 유정화 190,000

8/4 윤등현 10,000

9/1 윤미영 10,000

8/20 윤보연 10,000

9/16 윤성희 10,000

9/5 윤영민 10,000

9/28 윤영민 400,000

8/27 윤영희 30,000

8/24 이건형 20,000

9/28 이경숙 20,000

8/13 이경애 50,000

8/17 이경희 20,000

9/15 이경희 20,000

9/28 이규원 5,000

8/21 이난진 50,000

8/3 이남숙 10,000

9/1 이남숙 10,000

8/25 이남지 20,000

9/25 이남지 20,000

9/18 이미옥 50,000

8/30 이민영 10,000

9/28 이민영 10,000

8/21 이상준 100,000

9/23 이상준 100,000

8/14 이선화 21,920

8/31 이선희 50,000

9/30 이선희 50,000

8/24 이성욱 10,000

9/22 이성욱 10,000

8/6 이세견 30,000

9/1 이수경 5,000

8/25 이수진 5,000

8/24 이숙례 1,000,000

8/28 이승은 10,000

8/26 이승주 30,000

9/26 이승주바보 28,000

8/21 이안용 10,000

9/21 이안용 10,000

8/7 이연숙 10,000

9/7 이연숙 10,000

9/7 이영미 10,000

8/25 이영선 10,000

9/25 이영선 10,000

8/25 이영애 10,000

9/25 이영애 10,000

8/25 이은영 30,000

8/25 이은정 10,000

8/3 이은희 20,000

9/1 이은희 20,000

8/17 이인식 10,000

9/15 이인식 10,000

8/20 이정옥 10,000

9/3 이정옥 5,000

9/21 이정옥 10,000

8/24 이주영 20,000

9/22 이주영 20,000

8/31 이주철 10,000

9/30 이주철 10,000

9/11 이주형 30,000

8/20 이채학 10,000

9/18 이채학 10,000

8/17 이춘례 30,000

9/15 이춘례 30,000

8/25 이헌미 10,000

8/17 이현숙 5,000

9/17 이현숙 5,000

9/18 이현혜 10,000

8/10 이혜옥 10,000

9/10 이혜옥 10,000

8/12 이혜주 20,000

8/10 이화순 20,000

9/10 이화순 20,000

8/28 이화자 100,000

8/20 인도모자567월150,000

8/21 임은상 30,000

8/31 임은주 20,000

9/30 임은주 20,000

9/1 임진아 60,000

8/31 임창숙 20,000

9/30 임창숙 20,000

8/21 임채성 20,000

9/18 임채성 20,050

8/4 장경령 20,000

9/1 장경령 20,000

8/3 장경숙 30,000

8/5 장경숙 200,000

9/3 장경숙 30,000

9/29 장경숙 200,000

9/10 장석화 214,500

8/31 장성욱 250,000

8/27 장영순 10,000

9/28 장영순 10,000

8/6 장옥주 5,000

9/4 장옥주 5,000

9/1 장창호 10,000

8/14 장한사 20,000

8/3 장현선 20,000

9/1 장현선 20,000

8/18 장현주 27,500

9/1 전소야 30,000

8/12 전태원 10,000

9/11 전희제 100,000

8/26 정미경 10,000

9/28 정미경 10,000

9/22 정미숙 3,500

9/1 정세홍 10,000

8/31 정순임 30,000

8/3 정연선 5,000

9/1 정연선 5,000

8/3 정은선 10,000

9/3 정은선 10,000

9/28 정일선 20,300

8/15 정재은 20,000

9/30 정정숙 5,000

8/31 정진관 50,000

8/19 정평숙 5,000

9/21 정평숙 5,000

8/25 정향란 10,000

9/25 정향란 10,000

8/17 정현아 10,000

9/15 정현아 10,000

9/1 정효은 10,000

8/11 조계사불교대학200,000

8/17 조명순 10,000

9/15 조명순 10,000

8/26 조서연 30,000

8/24 조선자 10,000

8/31 조영순 10,000

8/24 조영재 700,000

8/17 조은영 100,000

8/31 조은희 20,000

8/24 조인제 10,000

8/6 조진용 20,000

9/13 조진주 50,000

9/14 조춘희 400,000

8/5 조해숙 30,000

9/1 조해숙 30,000

9/1 주경진 30,000

8/26 지중룡 30,000

8/5 진영배 20,000

9/8 진영배 70,000

9/15 차깨장 225,000

9/30 차상연 50,000

8/8 채진연 20,000

9/2 채현주 10,000

9/28 초 30,000

9/1 최고은 10,000

8/10 최명임 5,000

9/10 최명임 5,000

9/23 최선희 26,890

9/1 최소영 15,000

8/25 최순향 30,000

9/25 최순향 30,000

8/28 최영희 20,000

9/28 최영희 20,000

9/1 최윤아 20,000

8/5 최은아 5,000

9/7 최은아 5,000

9/30 최임순 10,000

9/10 최재한 30,000

9/6 최지영 100,000

9/25 최진실 10,000

8/31 최태연 200,000

9/30 최태연 100,000

9/30 한나라 농협 5,000

8/19 한대륙 15,000

9/21 한대륙 15,000

8/19 한만석 30,000

9/21 한만석 30,000

8/25 한미경 10,000

9/25 한미경 10,000

8/20 한석기 10,000

9/18 한석기 10,000

9/2 한양순 10,000

9/3 한의규 10,000

9/25 한의규 10,000

8/25 한지예 20,000

9/25 한지예 20,000

9/1 한혜숙 30,000

8/14 허효선 30,000

9/7 혜륜스님 500,000

9/10 홍사숙 200,000

8/3 홍영길 10,000

9/1 홍영길 10,000

9/18 황순옥 50,000

8/9 황의철 20,000

8/18 황지인 14,400

8/6 후원금 50,000

8/18 후원금 10,000

9/18 후원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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